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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

로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 1,348

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방법으로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의 공격성이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변수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여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실천적인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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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생의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중간단계로 발달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부정적인 경험이 심화될 경우에 심리적인 불안상태가 지속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발달과정에서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지 못할 때에 우울과 불안, 사회적 위축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와 공격,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은경, 이선희, 2017). 즉,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

동이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를 낮게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Agnew, 1992; McKnight et al., 2002).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수줍음과 수동성, 불안감, 낮은 사회활동 등의 소극

적인 행동과 자신에게 과잉 통제된 행동을 취하여 사회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사회적인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민서 등, 2018; Cooper et al.,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대학생의 시기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

장하는 발달과업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경험할수록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함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김원영, 서봉언, 김경식, 2017). 결국에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부적응 현상을 

초래함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심각한 사회적 위축을 경

험할수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창영, 2018). 게다가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문제로써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인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다수의 정신과 의사들은 심각한 형태의 사회적 위축현상을 정신질환의 징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조현병과 회피성 인격 장애 등이 내재된 것으로 보아 미래에 새로운 정신

병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고하였다(Li & Wong, 2015). 

또한,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아질수록 타인과의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이들 관계에서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공격적이거나 불순종, 불쾌감 등의 행동을 취하는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현재

를 넘어서 미래의 사회적인 부적응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민서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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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 et al., 2002). 그리고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편향된 상황판단과 왜곡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기본적인 문제의 대처능력 부족 등의 인지상태를 보일 뿐만 아니

라 사회인지이론에서 말하는 모델링(Modeling)을 통해서 학습되어지고,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거나 좌절하는 상황에서 더욱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rson, 2008; 

Ethier, Lemelin & Lacharite, 2004). 일반적으로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 중에서 신

체적･언어적 공격성이 표출되는 경우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

향을 미쳐 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 

등과 연관성이 있어 자살생각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아, 2015; 윤은지, 권

해수, 2017). 이와 같이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정서적･심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문제행동으로써 공통점이 있지만 문제행동이 내면

화되는지 아니면 외현화되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의 내면

화 문제행동과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에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대학

생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여 국가인적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 사회적 위축

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생산적인 인력축소 문제 등을 유발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시대의 많은 대학생은 학업 문제와 취업 문제,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해결하기 어려

운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정찬우, 2014). 또한, 대학생은 자유롭고 능동적인 역할행동의 사회적 요구로 인해 

변화적응에 따른 심리적･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학업 문제, 진로･취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치관의 문제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백유미, 2017). 이렇듯 대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들의 삶 속에서 사회적 위축

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함께 동반된다면 삶의 만족도는 더

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경험할수록 두려움

과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자기표현도 힘들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적

응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운경 등, 2018). 아울러 낮은 자존감

과 자기개념을 가지는 대학생의 경우에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표출하여 삶

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한 공격성을 가지는 경우에 자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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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게 하여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낮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연옥, 김병석, 

김재철, 2014; 김재엽 등, 2016). 따라서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장기화되고 심화된다면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이운경 등, 2018; McKnight et 

al., 2002),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우유라, 노충래, 2014; 이석영, 이택호, 한윤선, 2015), 

공격성과 삶의 만족도(정소희, 이경희, 2016; 이영애, 정현희, 2017)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신선화, 

2018)가 진행됨에 따라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지만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 시대에 대학생

이 학업 문제뿐만 아니라 진로･취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더욱 

낮추어 사회문제로 이행되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적인 함의나 실천적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개인의 삶에 대한 경험과 감정, 태도에 대한 전반적

인 평가로 개인인식에 기초한 주관적인 판단의 가치기준과 생활양식 등에 의한 삶에 

대한 전반적인 질과 개인의 삶에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총체적 만족감, 안녕감, 행복감 

등으로 정의한다(Ju & Kim, 2015; Prasoon & Chaturvedi, 2016). 이러한 삶의 만족도

를 심리학이론에서 욕망충족이론(Desire Fulfillment Theory)과 괴리이론(Discrepancy 

Theory), 적응과 대처이론(Adaptation Coping Theory) 등으로 설명한다(서정아, 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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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3). 욕망충족이론의 경우에 인간은 다양한 욕망을 가지는데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삶의 만족감을 느낀다는 이론이고, 괴리이론의 경우에 인간은 자신이 어떠한 기준과 

비교하여 그 기준과 긍정적 차이를 인식할 때 삶의 만족감을 느낀다는 이론이다(Diener, 

1984; Michalos, 1985). 그리고 적응과 대처이론에서 적응(Adaptation)은 긍정적인 상

태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습관이 되어 삶의 만족감을 특별하게 느낄 수 없는 상태이지만 

대처(Coping)는 새로운 변화에 합리적인 행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삶의 만족감을 느낀다

는 역동적인 이론이다(Diener et al., 1999).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그 동안 통제적이고 타율적인 생활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역할행동을 요구받게 되어 변화적응에 따른 심리적･정서적인 어

려움을 겪고, 학업 문제, 진로․취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치관의 문제 

등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유미, 2017). 또한, 부모애

착과 또래애착이 부정적일수록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를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이면에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내재된 것

으로 파악되었다(허정윤, 유영달, 2012; 김욱, 2017). 즉, 긍정적인 부모애착은 또래애

착을 긍정적으로 강화시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러한 또래애착은 대학생의 사회

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기제(機制)로 작용한다(이시은, 2009). 

그 외에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부모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이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박현순, 권복순, 2006; 유정희, 박

희수, 2015). 또한, 대학생이 종교를 가지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종교 활동

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기 때문이며, 남학생인 경

우, 학년이 낮을수록, 소득과 경제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경우, 진로정체감이 높고 절망감이 낮을수록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순, 권복순, 2006; 전시형 등, 2015). 그렇지만 고학년일수록 학업 

문제와 취업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질수록, 여학생의 경우

에 초조감과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남학생에 비해서 자주 발생하여 삶의 만족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시형 등, 2015). 이러한 개인의 내적성향과 외부상황 등에 

따른 어려운 문제나 부정적인 상황들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낮게 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김남철 등, 2015; 이은경 등, 2016).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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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를 통해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

행동과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낮추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은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긴장하여 경직

된 반응을 보이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등 내면화 문제행동을 유발

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주요변인으로 설명되며, 인간의 내면적인 정

신과 사고, 인지기능 등으로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과 다른 개념을 가진다(이은경, 이선

희, 2017; Rubin, Coplan & Bowker, 2009). 그리고 사회적 위축은 사회심리학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Symbolic Interactionism)의 이론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기를 되돌

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태도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을 말하고, 사회 안에서 

적응측면에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인 반면에 부적응하거나 수정할 수 없을 때에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석철, 2005; 손창영, 2018; 

Mead, 2010). 그러한 예로 중도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회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키거나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고, 극단적으로 자살생각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손창영, 

2018). 

아울러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위축을 부정적인 현상과 

감정들로 인식하여 심하면 자살생각까지 유발하는 변인으로써 생각하지만 Erikson의 

발달이론(Developmental Theory)을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사회적 위축을 대학생이 자기

인식이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중의 일부로 사회적 위축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사회 안에서 적응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다(Li & Wong, 2015). 이러한 사회적 위축에 따른 내면화 문제행동은 인터

넷 중독이나 사이버 비행, 공격성의 증가, 우울,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젊은 

사람이 집이나 자기 방에서 은둔하여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석영 등, 2015; Li & Wong, 2015). 그리고 사회적 위축의 

주요요인은 부정적인 친구와의 관계가 지속될수록 사회적 위축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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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Boivin, Hymel & Bukowski, 1995),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부정적일수록 자아탄

력성이 낮아져서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고(김원영 등, 2017; 허인영, 2017), 목적과 독립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학생의 경우에 사회적 위축이라는 변인에 대하여 여학생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사회적 위축의 영향정도는 남학생에게서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김원영 등, 2017; 박병선 등, 2017). 특히,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

동이 심할 경우에 불안감,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등이 동반되어 친구관계나 사회활동에

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거나 심한 경우에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학업중

단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Rubin et al., 2009). 

3. 공격성 

공격성(Aggression)은 일반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심리적인 고통이

나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정신병리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공격성과 연관성이 있어 심할 

경우에 자살생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아, 2015; 임정우, 홍혜영, 2016). 공격성향의 범죄를 

설명하는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서 분노와 욕구불만 등과 같은 부정적

인 감정들이 긴장(Strain)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공격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

는데, 대학생이 사회적 위축을 경험할수록 부정적인 경험을 종결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대처전략(Behavioral Coping Strategy)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Agnew, 1992). 그리고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 모델

링(Modeling)은 관찰자가 이전에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행동을 관찰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으로 공격성이 학습에 의해 모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Bandura, 

1999). 이러한 공격성은 대체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기간 동안에 학습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공격성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학생으로 성장하면서도 지속적인 공격성을 갖게 됨에 따라서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영애, 정현희, 2017; Tremblay, 

2000; Ethie et al., 2004). 

공격성은 수동적 공격성과 능동적 공격성의 유형으로 나누며 수동적 공격성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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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로 표출되어 여성의 경우에 상대로부터 공격받은 후에 분노감정 때문에 관계를 단

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능동적 공격성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어 주로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화옥, 최재희, 2013). 또한, 공격성의 하위요인은 신

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으로 구분되며,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상처나 상해를 입히려는 물리적 또는 행동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분노감

은 신체적 각성과 공격성의 준비행동으로 정서적 또는 정동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적대감은 타인에 대한 악감정과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인지적인 구성요소

를 포함한다(이상아, 2015; Buss & Perry, 1992). 이러한 공격성은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경우(안연옥 등, 2014), 자기중심적 성향이 높은 경우(윤은지, 권해수, 2017)에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애 성향이 높은 경우에 공격성을 더 많이 표출하고, 열등감이 높은 경우에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을 나타내지만(윤은지, 권해수, 2017), 자아탄력성이 향상될수록, 

체육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조성

림, 2015).

대학생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주요요인은 부모애착이 부정적인 경우, 부모에게 부정적 

감정을 가지는 경우에 내면화 문제행동이 잠재되어 외현화 문제행동인 공격성을 높였으

며, 이러한 공격성이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허정윤, 유영달, 2012; 박선숙, 2016; 허인영, 2017). 아울러 사회적으로 배척 경험이 

많은 경우(신현경, 이승연, 2016), 스마트폰 중독성이 높은 경우(박선숙, 2016), 폭력1)

상황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노출 수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McGee, Wolfe & Wilson, 1997). 게다가 낮은 자존감과 자기개념을 가진 대학생의 

경우에 취약한 자존감으로 인해 타인을 거부하고 부정적인 평가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

한 수단으로 신체적․언어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의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연옥 등, 2014). 그렇지만 대학생의 공격성은 개방성과 성실성, 친화성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신경증이 낮아질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낮았고(하문선, 2017a), 자아성찰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는 경우에 공격성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문상희, 서수균, 2015).

1) 본 연구에서 폭력은 타인을 제압하는 물리적 수단 또는 힘을 의미하고, 공격성은 타인에게 적대적 
마음을 가지거나 파괴적 행동을 하는 성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폭력과 공격성에는 차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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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위축, 공격성과 삶의 만족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의 간에 공격성이 매개변수로써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관계와 공격성에 

대한 매개역할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

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부적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운경 등, 2018; 

McKnight et al., 2002). 그리고 사회적 위축을 경험할수록 대처능력이 부족하거나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을 많이 경험하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높아져 

대인관계에서 자기표현도 힘들어지게 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적응으로 삶의 만족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운경 등, 2018; Larson, 2008). 아울러 부모와의 부정적인 

상호관계, 또래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아져 삶의 만족도를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아, 배민영, 2016; Ethier et al., 2004). 그렇지만 생애목표가 확고

할수록, 친구와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회적 위축의 경향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친구와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감정의 경험, 환경변화의 적응

훈련이나 지원, 스트레스 대처방안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

을 낮추어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였다(윤선아, 2016; Li & Wong, 2015).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 간에 정적상관관계

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면화의 문제행동인 사회적 위축을 경험할수록 일반긴장

이론에서 말하는 대처전략으로써 외현화 문제행동의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우유라, 노충래, 2014; Agnew, 1992). 또한, 부모갈등이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래지지를 높게 받을수록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주, 신효식, 1997; 김성수, 2013). 아울러 문제행동의 측면에서 

내면화 문제행동인 사회적 위축과 외현화 문제행동인 공격성은 외부로 표출되지 않은 

것과 표출되는 것의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심리적･정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감정과 정서를 공유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다. 

공격성과 삶의 만족도를 관계를 살펴보면, 공격성과 삶의 만족도 간에 부적상관관계

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승아, 2016; 정소희, 이경희, 2016). 공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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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 부모의 간섭이 심한 경우, 부모로 부터 학대경험이 있

는 경우, 게임을 자주 즐기는 경우 등이 공격성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인 정서조절, 사회적지지가 효과적

이어서 삶의 만족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소희, 이경희, 2016; 이영애, 정현희, 

2017; 하문선, 2017b).

한편으로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의 간에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

격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신선화, 2018). 또한, 공격성은 

성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매개하였고, 학교폭력의 중복피해는 공격성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배화옥, 최재희, 2013; 김재엽 등, 

2016).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공격성은 학교폭력, 성폭력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매개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

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이 매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임정우, 홍혜영, 2016), 

사회적 위축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대처전략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점(Agnew, 1992) 

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보다 선행되는 변수로 사회적 위축을 

독립변수로 공격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는 아

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에 중학교 1학

년(중1 패널)을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는 매년 실시하는 종단적 조사로써 2016년 제7차에 모집단이 대학 1학년을 맞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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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써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7차 조사에서 사

회적 위축과 공격성, 삶의 만족도의 연구변수에서 결측값 없이 응답한 대학생 1,348명

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

로 검증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공격성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이 매개변수로써의 매

개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3. 측정 

가.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욕망과 비교기준, 삶의 행동의 대처자세 등에 의해서 

삶의 만족도가 결정되고, 외부상황과 개인 내적성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삶의 만족도는 전체적인 삶이 즐거운지, 행복한지, 

걱정이 없는지 등에 대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대학생의 삶에 대한 경험과 감정,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질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의 측정은 김신영 등(2006)이 개발한 척도문항 

3개를 사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질문문항은 조사당시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등이며, 이는 매우 그렇다(1)부터 전혀 그

렇지 않다(4)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해서 역코딩 한 후에 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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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이는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는 ⍺= .788로 나타났다. 

나. 독립변수: 사회적 위축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은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긴장하고 경직된 반응

을 보이며, 사람과의 상호작용관계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내면화 문제행동의 유발요인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설문문항이 어색함, 부끄럼, 말하

기 어려움, 수줍음 등으로 긴장과 경직의 반응과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상호작

용의 적응실패로 인한 사회적 위축을 포함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의 

측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질문문항은 평소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이며, 이는 매우 그렇다(1)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역코딩 한 후에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이는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의 신뢰도는 ⍺= .894로 나타났다. 

다. 매개변수: 공격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공격성은 화를 내는 것, 우는 것, 트집을 잡는 

것, 방해하는 것에서부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여 싸움을 유발할 수 있는 문항과 덤비거

나 싸우는 등 신체적인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문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은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심리적인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유발요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의 측정은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질문문항은 

평소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등이며, 이는 

매우 그렇다(1)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해서 역코딩 한 후에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이는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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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신뢰도는 ⍺= .808로 나타났다. 

라. 통제변수

본 연구대상은 남성(0)과 여성(1)으로 범주화하였고, 연령은 2016년-연구대상자 출

생년도로 측정하였다. 대학의 학년은 1학년(1), 2학년(2), 3학년(3)으로 범주화하였고, 

대학의 유형은 2년제 대학(1), 3년제 대학(2), 4년제 대학(3), 5-6년제 대학2)(4)으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가정의 경제사정은 매우 잘사는 편(1), 잘사는 편(2), 약간 잘사

는 편(3), 보통 수준(4), 약간 못사는 편(5), 못사는 편(6), 매우 못사는 편(7)으로 범주화

하여 역코딩하였고, 종교 유･무는 종교 없음(0)과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를 합산하

여 종교 있음(1)으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와 동거 유･무는 동거하는 경우(1)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0)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를 파악하였다. 

둘째,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수간의 타당도를 살펴보았으며, 다중공선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VIF를 살펴보았다. 

셋째,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 의한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

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방법으로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2) 5년제, 6년제 교육과정을 4년제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전국 47개 대학이 건축학과
를 5년제 학사학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2014)과 의학과를 6년제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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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348)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학생 629 46.7

여학생 719 53.3

연령

18세 153 11.4

19세 1,187 88.0

20세 8 0.6

평균(표준편차) 18.89(SD:.32855)

대학 학년

1학년 1,336 99.1

2학년 11 0.8

3학년 1 0.1

대학 유형

2년제 대학 306 22.7

3년제 대학 135 10.0

4년제 대학 900 66.8

5-6년제 대학 7 0.5

가정 경제사정

매우 잘사는 편 5 0.4

잘사는 편 69 5.1

약간 잘사는 편 179 13.3

보통 수준 863 64.0

약간 못사는 편 157 11.6

못사는 편 63 4.7

매우 못사는 편 12 0.9

종교 유․무
종교 무 974 72.3

종교 유 374 27.7

부모 동거 유․무
부모 동거 784 58.2

부모 비동거 564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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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제7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에서 대학생으로 응답한 모집단은 1,348명이고, 이중에 남학생이 629명

(46.7%), 여학생이 719명(53.3%)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만 19세가 1,187명(8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 18세가 153명(11.4%), 만 20세가 8명(0.6%)으로 나타났

다. 대학 1학년이 1,336명(99.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KCYPS)가 2010년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

이 2016년 제7차 조사시점에 대학 1학년에 해당되는 종단조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학년에 11명(0.8%), 3학년에 1명(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제 대학이 900

명(66.8%), 2년제 대학이 306명(22.7%), 3년제 대학이 135명(10%)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사정은 보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863명(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잘산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253명(18.8%), 못산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32명(17.2%) 등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974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74명(27.7%)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서 동거하는 경우가 

784명(58.2%), 비동거가 564명(41.8%)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특성

주요 변수인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삶의 만족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평균이 2.86(표준편차 .0154)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독립변수인 사회적 위축의 평균이 2.20(표준편차 .0192), 매개변수인 공격성의 평균이 

1.79(표준편차 .0141)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이 평균보다 다소 낮았지만 

백분위로 44.7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공격성의 평균이 남학생 42.39점, 여학생 

40.73점, 전체평균 41.59점으로 나타난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이은진, 김영

윤, 김범준, 2010). 그리고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왜도는 -.040에서 .351 

사이로 나타났고, 첨도는 -.635에서 .384 사이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변수인 사회적 위

축과 공격성, 삶의 만족도에 대한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정규분포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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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사회적 위축 1 4 2.20 .0192 -.002(.067) -.635(.133)

공격성 1 3.67 1.79 .0141 .351(.067) -.165(.133)

삶의 만족도 1 4 2.86 .0154 -.040(.067) .384(.133)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검증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위축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고, 공격성과도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울러 공격성

은 사회적 위축과 양(+)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계수는 -.319에서 .357이다. 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

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의 크기와 공차한계를 검증한 결과, 공차한

계(Tolerance)가 .873이고, 분산팽창계수(VIF)가 1.146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다중공

선성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공차한계(Tolerance)가 .1이하, 분산팽창계수(VIF)가 10이상

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의 기본가

정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구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삶의 만족도

사회적 위축 1

공격성 .357** 1

삶의 만족도 -.319** -.293** 1

** p < .01 

4. 연구모형의 분석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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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격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4단계 분석

방법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Baron과 Kenny(1986)의 분석방법은 매개효과를 검증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석방법 중에 하나이고, Sobel-test를 활용하여 매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Baron과 Kenny의 4단계 분석방법을 설명하면 첫째,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대

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쳐야 한다. 넷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종속변수를 예측할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0)를 완전매개

(Complete Mediation), 독립변수의 회계계수가 유의미하지만 1단계의 회귀계수보다 감

소한 경우에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장성화 등, 2016; 

Baron & Kenny, 1986).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Model 1에서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를 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3.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위축이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β=-.294, p<.001). 또한 통제변수 중에 

남학생일수록(β=-.080, p<.01), 가정의 경제사정이 좋을수록(β=.163, p<.001)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Model 2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위축이 공격

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위축이 높을

수록 공격성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β=.343, p<.001). 또한, 통제변수 중에 여학생

일수록(β=.091, p<.001)와 2년제 대학에 재학할수록(β=-.069, p<.01)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Model 3에서 공격성과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격성이 삶의 만족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β=-.270, p<.001). 또한, 통제변수 중에 성별과 

가정의 경제사정에 대한 회계계수가 Model 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Model 4에서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6.8%의 설명력을 보였는데, Cohen(198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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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설문조사 등의 사회과학연구에서 결정계수()가 13% 이상이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설명력은 대규모 패널 데이터

를 활용한 사회과학연구로써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사회적 위축이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229, p<.001). 즉, 사회

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공격

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1, p<.001). 

또한, 통제변수인 성별과 가정의 경제사정에 대한 회계계수가 Model 1과 Model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공격성이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위축이 종속변수의 삶의 만족도에 

β=-.294, p<.001로 나타났고, Model 4에서도 β=-.229,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방법에 의하

면 부분매개효과이다. 

표 4. 위계적 회귀분석: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삶의 만족도
(Model 1)

공격성
(Model 2)

삶의 만족도
(Model 3)

삶의 만족도
(Model 4)

B β P B β P B β P B β P

사회적 위축 -.236 -.294 *** .252 .343 *** -.184 -.229 ***

공격성 -.295 -.270 *** -.209 -.191 ***

성별(남성=0) -.091 -.080 ** .095 .091 *** -.082 -.072 ** -.071 -.063 *

연령 -.015 -.009 -.044 -.028 -.023 -.013 -.024 -.014

학년(1학년=1) -.028 -.005 -.184 -.037 -.065 -.012 -.067 -.012

대학 유형
(2년제=1)

.011 .016 -.043 -.069 ** -.002 -.004 .002 .003

가정의 경제사정
(매우 어려움=1)

.106 .163 *** -.023 -.038 .112 .172 *** .101 .155 ***

종교(무=0) -.009 -.016 -.013 -.024 -.015 -.025 -.012 -.020

부모 동거(무=0) .025 .022 -.021 -.020 .026 .023 .021 .018

상수  3.363***  2.356**  3.549***  3.854***

   .137   .146   .123   .168

F 26.554*** 28.726*** 23.418*** 30.013***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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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간의 공격성 매개효과
 

Model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β SE t P 

1 사회적 위축 - 삶의 만족도 -.294 .021 -11.471 .000 .111

2 사회적 위축 공격성 - .343 .019 13.434 .000 .146

3 - 공격성 삶의 만족도 -.270 .028 -10.383 .000 .123

4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삶의 만족도
-.229 .022 -8.529 .000

.168
-.191 .030 -7.066 .000

*** p < .001

5. 공격성 Sobel-test

본 연구에서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매개효

과의 유의성 검증방법으로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Sobel-test 결과값

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장성화 등, 2016). 사회

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Z=-6.168(p〈.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표 6. 공격성 Sobel-test
 

경로 Z P

사회적 위축 → 공격성 → 삶의 만족도 -6.168 .000***

*** p < .001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활

용하여 대학생 1,3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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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 1>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에서 말하는 주

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실패나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이운경 등, 

2018; McKnight et al., 2002). 따라서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 2>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공격성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대처방안인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우유라, 노충래, 2014; Agnew, 1992).

셋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공격성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공격성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류승아, 2016; 정소희, 이경희, 2016). 따라서 대학생

의 공격성을 낮추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이 매개변수로써의 매개효과

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문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이 매개변수로써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

이 높아질수록 공격성도 높아지고, 동시에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

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지만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과 맥락을 같

이한다(신선화, 2018). 이와 함께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일수록, 가정의 경제사정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회적 위축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공격성의 매개변

수로 인해 삶의 만족도는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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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남학생일수록, 가정의 경제사정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회적 위축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일수록 성취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 때문에 

실패경험이 사회적 위축을 유발하게 되고, 가정의 경제사정이 좋은 학생일수록 지나친 

사교육에 의한 학업스트레스로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게 되는데(박나래, 정익중, 2012),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99.1%가 대학 1학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에서 여학생일수록 사회적 위축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한

다는 것은 부정적인 경험을 종결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대처전략으로 분노감이

나 적대감을 남학생에 비해 많이 표출하고, 2년제 대학에 재학할수록 대학 유형의 콤플

렉스(Complex)가 사회적 위축으로 내재되어 공격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인 함

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불안감과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위축을 유발

함에 따라 이를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임상의학에서 만성적인 

사회적 위축은 사회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의 내면

화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선별과 예방치료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백형태 등, 

2011). 즉, 대학 내에서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가지는 학생을 조기 선별하여 

예방치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대학 내의 학생상담센터나 심리상담센터의 전문 인

력에 의해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가지는 학생을 조기 선별하여 지역 내 의료

기관이나 상담심리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상담치료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일수록, 가정의 경제사정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내의 학생상담센터

나 심리상담센터에서 이들 학생들과 본 연구대상자의 대다수가 대학 1학년 학생임을 

감안하여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방법, 대학생활의 적응지원에 대한 방법, 스트레스 

대처방법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학 내의 학생상담센터나 

심리상담센터를 개방하여 재학생 이외의 타 대학생들도 예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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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대학 간의 협력체계도 필요하다(이원식, 2013). 이는 편리한 장소에서 부담 없이 

상담과 검사를 받는다는 긍정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의 경우에 불안감과 우울을 낮출 수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어 내면화 문제행동인 사회적 위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사회문제로 이행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평가에 

반영하거나 운영비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부모 또는 친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 때 사회적 위축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애착이론의 연구자들은 부모애

착 또는 또래애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

행동이 내재되어 대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보였다(황매향, 최희철, 

임효진, 2016).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시기는 부모애착에서 또래애착으로 이전되는 시기

로 대학생활에서 긍정적인 또래애착과 상호작용이 필요하여 대학 내에 또래상담이나 

선･후배 간 멘토링 등과 같은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고 있다(박병선 등, 2017). 특히, 

또래집단상담의 경우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친구와 선･후배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줄 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등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은이, 2006). 따라서 대학 내에 또래상담자

의 훈련이나 이들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수록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애착관계

를 형성하여 사회적 위축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장영애, 박주은, 2013). 본 연구결과에

서 남학생일수록, 가정의 경제사정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

을 더 많이 경험하고, 여학생일수록, 2년제 대학에 재학할수록 사회적 위축에 따른 공격

성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친구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사회적 위축의 내면

화 문제행동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친구들과 편안마음으로 대화

를 나누고 지지해주는 상호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자가 대학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선배가 대학생활의 경험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또한, 또래친구나 동아리 회원들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교육문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또래애착을 높인다면 사회

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가지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사회부적응과 사회생활의 단절이 사회적 위축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을 낮추기 위해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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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심리상담보다 더 심화되고 전문적인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의 사회부적응과 사회생활의 단절에 따른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상호

작용의 적응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심하면 극단적인 자살생각을 경험하기도 하여 전문

상담치료가 필요하다. 최우경과 김진숙(2014)에 따르면 대학생이 사회적 위축에 노출되

더라도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주고, 사회적인 지지체계 

안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도록 개입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

으로 자살생각에 빠질 위험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조절방법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회적 위축

상황을 점검하여 정서를 인식하게 하고, 사회부적응이나 사회생활의 단절에서 자신이 

얻는 이익과 불이익을 검토함으로써 상황을 회피하기보다는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

움을 주는 방법으로 사회적 위축을 낮출 수 있다(양난미, 김나경, 2016; 손창영, 2018). 

또한,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이나 사이버 비행이 사회적 위축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현 시대의 상황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사회참여의 간접적인 상호작용의 양적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병선 

등, 2017). 이러한 인터넷 중독이나 사이버 비행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넷 

중독이나 사이버 비행 이전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김경호, 차은진, 

2012), 첨단기술을 통한 타임아웃, 만족욕구 늦추기 등의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력을 높여 인터넷 중독이나 사이버 비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정혜원, 

2010; 염동문, 김선주, 이성대, 2014). 본 연구대상자의 대다수가 대학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인터넷 윤리교육이나 인터넷 중독예방교육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 사이버 비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사이버 비행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점(정혜원, 2010)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는 대학 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대학 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성향이 강한 대학생들과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예방교육과 함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교육한

다면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인 인터넷 중독이나 사이버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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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다. 아울러 남학생일수록, 가정의 경제사정이 좋은 학생일수록 공격성의 외현

화 문제행동이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정서적･심리적으로 부

정적인 측면이 강한 변수이고, 문제행동이 개별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어 문제행동을 낮추는 개입방안도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개입방안은 앞서 제시한 사회적 위축을 낮추기 위한 개입방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대학생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내의 학생상담센터나 심리

상담센터를 통한 심리검사와 전문상담이 필요하고, 또래상담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또

래와의 긍정적인 대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조절 대처전략과 긍

정적 사고로의 전환, 인터넷 중독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격

성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개입방안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이유는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일수록, 가정의 경제사정이 좋은 학생일수록 공격

성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동반되어 나타난 결과로 확

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인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사회적 배척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을 더 유발함에 따라 이를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사회적 배척(Social Exclusion)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거부 또는 배척되거나 

소외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의사결정 

수행능력을 어렵게 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공격적 행동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김애리, 손영우, 임혜빈, 2014). 이처럼 사회적 배척경험이 많을수록 부적응적 대인

관계와 외현화 문제행동인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서수균, 

2011), 사회적 배척을 많이 경험한 대학생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심리사회

모델과 인지행동모델 등의 치료모델을 통한 전문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타인

이 자기를 거부할 경우에 심하면 분노와 적대감 등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거부에 민감한 사람은 거부에 대한 민감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극단적인 사고(思考)를 

많이 하지만 긍정적 정서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극단적인 사고수준이 낮아지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따라서 사회적 배척경험이 많은 

대학생을 위해 긍정적 정서지원과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복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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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들을 충분히 마련한다면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대학 차원의 복지방안의 사례로 생명과 나눔 텃밭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종 스트레스로 

일상에 지친 대학생에게 식물을 가꾸는 과정에서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려와 소통, 협력, 책임, 정직의 정신을 습득하며, 자연 환경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생명의 소중함, 나아가 긍정적 정서 함양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지는 

프로그램(가천대학교 가천뉴스, 2018)에 본 연구결과 유의한 남학생이나 가정의 경제사

정이 좋은 학생이 참가한다면 공격성을 가지는 문제행동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구성원 간에 배척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성장기 폭력의 피해경험이 대학생의 공격성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감소시키

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성장기 폭력의 피해경험자는 폭력을 학습하여 공격

성향을 가지게 되어 피해 이후에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해자로 행동할 수 

있으며, 폭력의 세대 간 전이로 폭력의 피해경험 때문에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박경, 2008; 배화옥, 최재희, 2013). 아울러 폭력은 공격성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파악되었다(김재엽 등, 2016). 따라서 국가적으로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폭력예방교육은 의무화가 되었고, 실적점검

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에 근무하는 폭력예방교육 담당자의 경우

에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반면에 교육여건은 더 나쁘게 평가하는

데, 교직원의 협조와 교육시간 확보, 강사 섭외 등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박성정 등, 201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학 구성원과 대학 본부의 협조가 원활

하게 이루어져 대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폭력예방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적대감을 가지는 학생이 종교를 가질 경우에 삶의 목적과 동기를 

내면화시키는 영향 때문에 적대감이 낮아졌는데(서혜석, 공은숙, 김정은, 2011), 본 연

구대상자의 72.3%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여 종교상담의 개입도 필요하고, 대학 내에 

종교를 대체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적대감의 

부정적인 감정 해소, 심리적인 안정, 자기조절능력의 향상 등으로 대학생의 공격성을 

낮출 수 있다.

위와 같이 제시한 내용들은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

행동을 낮추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들이었다. 전체적인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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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대학생은 문제 상황을 수습

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정찬우, 2014). 즉, 대학생의 시기는 인생의 주체가 되는 자기주도적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이나 주변 환경에 의존하거나 구속되지 않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진로결정이나 학습방법,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삶을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윤

선아, 2016). 따라서 대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삶이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낮추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올바른 기본소양을 함양하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교양과목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공격성

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낮출 수 있는 교양과목 개설도 고려하여 대학생의 자존감을 향상

시키고,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진로적성검사 

실시, 전공과 관련된 인터쉽(Intern-ship) 프로그램 운영, 전공과 무관하게 자신이 근무

하고 싶은 직종이나 직장에서의 현장특화실습 등을 통한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활성화시

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는 학생에게 직업

탐색의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함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낮추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

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대학생이 직면하는 

다양한 삶에 대한 불안요인을 최대한 해소한다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미래의 주

역으로 성장할 것이다.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에 간에 공격성의 매개효과

를 본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대학 차원의 복지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리학적 

측면이 부각된 한계점이 있다. 아울러 대학생의 심리적시기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서 상당히 탄력적이어서 종단변화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향

후 연구에서 종단적인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01

참고문헌

가천대학교 가천뉴스. (2018). 생명과 나눔 텃밭 프로젝트. http://www.gachon.ac.kr/

community/opencampus/04.jsp?mode=view&boardType_seq=359&board_no=

1378에서 2018.8.11. 인출.

김경호, 차은진. (2012).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윤

리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2(2), pp.364-401.

김남철, 김상훈, 임홍규, 김정호, 정형식, 박종철 등. (2015). 일반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정신신체의학, 23(1), pp.47-56.

김민서, 전수영, 조연수, 전훈정. (2018).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1), pp.1-9.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pp.155-166. 

김성수. (2013).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 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2), pp.343-364.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등.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

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애리, 손영우, 임혜빈. (2014). 사회적 배척과 소속 욕구가 사회적 사건의 정서 예측에 

미치는 영향. 감성과학, 17(3), pp.83-94.

김욱. (2017). 대학생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생명연구, 46, pp.383-422.

김원영, 서봉언, 김경식. (2017). 과보호 양육, 자아 탄력성 및 사회적 위축이 남․녀 청소

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51, pp.42-69.

김은아, 배민영. (2016).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또래관계의 중다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9), pp.155-176. 

김재엽, 김준범, 장용언, 한기주. (2016). 가출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pp.159-186.



보건사회연구 38(3), 2018, 075-108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102

류승아. (2016). 청소년들의 과거 비행피해 경험과 공동체 의식이 정서 및 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23(11), pp.87-111. 

문상희, 서수균. (2015).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6(6), pp.485-504.

박경. (2008).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의 관계: 공감 및 강간통념의 중재 및 매개효

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20(2), pp.519-536.

박나래, 정익중. (2012). 방임, 과보호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교

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7, pp.139-164.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pp.72-101.

박석철. (2005).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의 자아, 상황, 행위의 관계: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박선숙. (2016). 대학생의 역기능적 대학생의 역기능적 부모-자녀, 공격성 간의 관계: 스

마트폰 중독경향성의 조절효과. 한국교정복지연구, 41, pp.1-26.

박성정, 정해숙, 신선미, 장미혜, 장희영, 서제인. (2016). 폭력예방교육 효과 제고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박현순, 권복순. (2006).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5(1), 

pp.48-56.

배화옥, 최재희. (2013). 성장기 폭력경험과 대학생 성폭력 경험의 관계 및 공격성의 매개

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3(1), pp.356-379. 

백유미. (2017).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몰입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5), pp.490-496.

백형태, 김붕년, 신민섭, 안동현, 이영식. (2011). 부모 작성용 은둔형외톨이 선별도구 

개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 22, pp.262-270.

서수균. (2011).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에서 부적응적 인지전략과 대인관계양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pp.901-919.

서정아, 김혜원. (2013).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혜석, 공은숙, 김정은. (2011). 기독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변화가 공격성에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03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17. pp.103-129. 

손창영. (2018).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중도장애인의 회복탄력성: 미드(G.H. Mead) 의 상

징적 상호작용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신선화. (2018).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위안과 자기공격

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 pp.596-606.

신현경, 이승연.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 분노억제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배척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10), 

pp.259-285.

안연옥, 김병석, 김재철. (2014). 대학생의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관계: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5(6), pp.2451-2470.

양난미, 김나경. (201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2), pp.217-238.

염동문, 김선주, 이성대. (2014). 청소년의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4), pp. 159-183.

우유라, 노충래.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pp.203-227.

유정희, 박희수. (2015).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경로분석: 학교생활적

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3), pp.323-347. 

윤선아. (2016). 청소년의 생애목표와 부모 양육태도, 정서문제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pp.909-932. 

윤은지, 권해수. (2017). 대학생의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 교과

교육연구, 35(2), pp.45-59.

이경주, 신효식. (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pp.15-26.

이경희, 김남희. (2016).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 자기개념 명확성 공격성의 관계.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10), pp.195-206.

이상아. (2015). 정신병질 및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 차별적인 기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이석영, 이택호, 한윤선. (2015). 청소년의 폭력비행 피해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8(3), 2018, 075-108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104

공격성, 우울,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0, pp.27-53. 

이시은. (2009).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pp.481-500.

이영애, 정현희. (2017).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우울 및 

공격성의 다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6), pp.53-79.

이운경, 윤기봉, 박보경, 도현심. (2018). 사회적 위축 및 부모의 과잉간섭과 지역사회 

인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6(2), pp.205-217.

이원식. (2013). 의학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우울 및 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 사회

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 pp.45-70.

이은경, 송미경, 양난미, 이동훈. (2016). 대학생의 회피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스

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3(1), pp.37-50.

이은경, 이선희. (2017). 부모의 과잉간섭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2(4), pp.543-563.

이은진, 김영윤, 김범준. (2010).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 공격

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pp.447-468.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를 통한 

파국적 사고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pp.97-12.

임정우, 홍혜영.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역기

능적 분노표현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1), pp.63-75. 

장성화, 이주연, 이효자, 최성열, 최은희, 황윤미. (2016). 내가 직접 실행해보는 SPSS, 

AMOS 통계분석. 서울: 동문사.

장영애, 박주은.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

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pp.89-98.

전시형, 김상훈, 임홍규, 김정호, 정형식, 박종철 등. (2015).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대한우울조울병학회지, 13(2), pp.73-81.

정소희, 이경희. (2016).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 우울, 공격성, 자존감,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2, 

pp.313-342.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05

정은이. (2006). 또래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

과. 아시아교육연구, 7(1), pp.189-214.

정찬우. (2014).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력, 일상적 창의성,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교육

연구논총, 35(1), pp.147-167.

정혜원. (2010).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 비행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 자기통

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pp.263-288.

조붕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

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pp.729-746. 

조성림. (2015). 학교폭력과 자살예방을 위한 체육활동 효과검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1), pp.61-74.

최우경, 김진숙. (2014).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과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pp.1-25.

하문선. (2017a). 대학생의 성격 5요인, 정서지능과 우울, 공격성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7(17), pp.197-222.

하문선. (2017b).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종단적 변화와 가정환경, 정서행동문제 간 관

계. 청소년학연구, 24(3), pp.25-59.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2014). 2014년 학문분야별 평가인증기관 국고지원사업 최종성과

보고서. 서울: 동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7차 조사 코드북. 

세종: 동 기관.

허인영. (2017).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이 청소년 또래에 의한 정서폭력 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다중매개효과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9(2), pp.63-88. 

허정윤, 유영달. (201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가족과 문화, 24(1), pp.177-211. 

황매향, 최희철, 임효진. (2016).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3), pp.195-220.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pp.47-88.

Bandura, A. (1999).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sian Journal 



보건사회연구 38(3), 2018, 075-108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106

of Social Psychology, 2, pp.21-41.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pp.765-785.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pp.452-459.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ooper, J. A., Paske, K. A., Goodfellow, H., & Muhlheim, E. (2002). Social skills 

training to reduce aggressive and withdrawn behaviours in child care centres. 

Austral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27(4), pp.29-35.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pp.542-575.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E.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pp.276-302.

Ethier, L., Lemelin, J. P., & Lacharite, C. (200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on children’s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Child Abuse and Neglect, 28(12), pp.1265-1278.

Ju, S. J., & Kim, K. S. (2015). The relationship among quality of life, depression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 in korea.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8(16), pp.1-8.

Larson, J. (2008). Angry and aggressive students. Principal Leadership, pp.12-15.

Li, T. M., & Wong, P. W. (2015). Youth social withdrawal behavior(hikikomori):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9(7), pp.595-609.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07

McGee, R. A., Wolfe, D. A., & Wilson, S. K. (1997). Multiple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Adolescents' perspectiv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1), pp.131-149.

McKnight, C. G., Huebner, E. S., & Suldo, S. (2002). Relationships among stressful 

life events, temperament, problem behavior,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6), pp.677-687.

Mead, G. H. (2010). 정신, 자아, 사회 (나은영, 역). 경기: 한길사. (원서출판 1934). 

Michalos, A. C. (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MD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4), pp.347-413.

Prasoon, R., & Chaturvedi, K. R. (2016). Life satisfaction: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2), 

pp.25-32.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pp.141-171.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pp.129-141.

이원식은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숭실대학교 원격평
생교육원에서 노인복지론 강의콘텐츠개발강사, 분당복지상담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
심분야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등이며, 현재에 보건의료, 정신건강 그리고 삶의 질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E-mail: cha7un@hanmail.net)



보건사회연구 38(3), 2018, 075-108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108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Social 
Withdrawal on Satisfaction with Life: 

With Emphasis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Lee, Won Shik
(Soongs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bstantially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between college students’ social withdrawal and satisfaction with life to

enhance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results of

the 7th Korean Children·Youth Panel Survey (KCYPS) to perform technical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or 1,348 college students. The methods

of Baron and Kenny were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Sobel-test was

perform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greater social withdrawal of college students 

led to lower satisfaction with life. Second, greater social withdrawal of college 

students led to higher aggression. Third, higher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lowered satisfaction with life. Fourth, college students' aggression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variable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satisfaction with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ought ways to reduce college students'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and discussed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Keywords: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Satisfaction with Life, Korean 
Children･Youth Panel Survey


